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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현장에서 느끼는 취업난의 실태와 그 원인

을살펴보고대책을논의해보도록하겠다.

원성삼(이하 직함 생략) 취업난은 모두가 공

감하는 사회문제로 가장 큰 원인은 대졸 채용

시장의 공급과 수요가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

이다. 대졸 인력이 과잉공급되고 대학교육이

산업계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이유다.

또한 청년들의 직업관도 변해 소위 3D업종을

기피하는 세태가 만연하고 학생들의 눈높이도

높다. 부모들이이를부채질하는경우도많다.

미취업자 대부분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에 바로 투입돼 경제성장에

기여해야 할 인력들이기에 국가적 손실이 크

다. 인력수요의 면에서는 기업의 일자리가 감

소하고 고성장 저고용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기업은 경력자 채용을 선호하고 있고 취업준

비자들은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있어 수요와

공급 사이에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은 눈높이를 낮추고 대학

은현장감있는교과과정을구성해야한다.

최기원 대학의입장에서는취업지도를열심히하

고있지만, 이공계졸업자의취업기회는상대적으

로많고인문사회계졸업자들의눈높이에맞는일

자리는적다. 가장우려되는것은학생들의취업

의욕이다. 중·고교때까지올바른진로교육을받

아본적없이대학에들어와서야자신의직업, 직

장을고민하다보니스스로체계적인경력관리가

되지않는다.  그럼에도학생들은편한일자리찾

기에만급급하고다양한직업을찾고자하는노력

이부족하다. 대학은기업과학부모가원하는학

생으로교육시켜야한다. 정부의취업지원정책도

학생들이다양한진로를찾고해외취업시장에도

진출할수있도록도와야한다. 부가가치가높은

학생을길러내야국가경쟁력도올라갈수있다.

구직자와대학입장에서는‘ 취업’이심각한문제

가되지만기업은‘ 구인난’을겪고있다고한다.

김동욱 한국경 자총협회에서는 매년 기업들

의 채용패턴을조사하고있는데, 기업의 채용

패턴이 그물을 펼쳐 놓고 여러 물고기를 잡던

‘그물 방식’에서 필요한 물고기만 낚는‘낚시

형’으로 변했다. 최근에는 꼭 필요한 인재만

뽑는‘핀셋형’으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 예전

에 기업이 인성과 사회성이 좋고 여러 분야에

서 활용 가능했던 제너럴리스트를 원했다면

이제 특정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스페셜

리스트를 원한다. 그러나 막상 기업에서 원하

는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수만 명

의 지원자중우수학생들을뽑아놓아도실무

에투입하기까지많은시간이소요된다. 

2005년 조사 결과 대졸 신입사원의 재교육

기간은 평균 20개월, 300명 이상의 대기업은

평균 30개월이 걸린다. 이 기간에 투입되는

‘재교육 비용’은 1인당 평균 6,200만 원, 대

기업은 1억 원이상이다. 2005년 기준기업의

신입사원 재교육 비용은 8조 원에 육박했다.

대학의 교육내용이 기업이 요구하는 것과 괴

리가커서이런현상이초래되었다고볼수있

다. 괴리된 대학교육 과정이엄청난비용을발

생시키고 있다. 대학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시

켜주었으면 한다. 평준화보다는 다양성을 중

시하는교육에치중해야한다. 

이동진 `기업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LG전

자의 경우에 연 매출이 27~8조 원으로 과거

와 비교할 때 10배 이상 늘었지만 국내 고용

인원은 오히려 줄었다. 인력 투입량도 줄었지

만 투입하는인력의필요분야와 역, 요구되

는 스펙도 많이 바뀌었다. 과거에는 국내용 인

대학생진로·취업문제어떻게할것인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권 건 안동대 총장·이하 대교협)는 한국대학신문의 후원으로 지난

11월 3일 대교협 회장실에서‘대학생 진로 및 취업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 및 기업체 간 협력방

안’을 주제로 특별 좌담회를 열었다. 여기에서는 최근 취업난의 원인과 기업의 요구 등을 종합

하고취업지원기관으로서대학이나아가야할방향이제시되었다. 

■`참석

김동욱한국경 자총협회경제조사팀장

오정심 (주)투어리즘코리아대표이사사장

원성삼전국대학취업실(과)장협의회장(인제대학교취업지원실장)

이동진LG전자인사부장

최기원한양대취업지원센터장(가나다순) 

■`사회

백정하한국대학교육협의회고등교육연구소장직무대행

▲김동욱, 오정심, 원성삼, 이동진, 최기원 (왼쪽부터) 
사진｜한명섭기자

특별좌담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대학신문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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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젊은

층의 개인주의 팽배는 사회 변화의 한 측면이

다. 이미 어린 시절 인성교육에서형성된문제

를대학에모두해결해달라는것은무리다.

이직문제도마찬가지다. 기업이 IMF를겪으

면서‘평생직장 시대는 갔다’는 이야기를 해왔

다. 경력 관리를 위해 적절하게 직장을 이동해

야한다는인식도심어줬다. 당연히졸업생들에

게평생직장이라는개념은없고더좋은직장을

찾아이동하려는것은당연한것이다. 

왜 꼭 정규직만 강요하느냐는 지적도 있다.

경력 관리 측면에서‘직무’가 중요하지만 한

국 사회에서는첫직장이중요하다. 이는 구조

적인 문제들이며 취업 관련 부서의 역량만으

로해결될일은아니다.

대학도기업의요구에맞추려노력하고있다. 하지

만경우에따라서는벅차기도한모양이다.

김동욱 취업난의 원인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를 들 수 있다. 우리의 노동시장은 세계

적으로 가장 경직되어 있다. 한번 채용하면

인적 구조조정이나 부서 개편 등이 어렵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나가야 할 사람이 안 나

가고 있는 것이다. 현대자동차가 종업원 평균

연령이 43, 44세일 정도로 대졸 신입사원 채

용에 인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업의 현실이

다. 노동조합의 집단 이기주의가 대학생들의

취업을 막고 있는 것이다. 기업이 대학생을

뽑을 수 있는 여력을 상실했다. 취업 문제 해

결을 위한 가두행진을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

서했으면좋겠다.

또‘정규직은 선, 비정규직은 악’이라는 접

근법으로는이 사태가지속될수밖에없다. 정

규직이나 공사가 아니더라도 찾아보면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곳이 많다. 학생들을 만

나보면 전공은 다 다른데도 가려는 직장은 다

똑같다. 학교를 평가하는 데 물론대기업과정

규직 취업률이 중요하지만 노 페이(No pay)

보다는 로 페이(Low pay)가 낫다. 취업의 다

양성을넓혀주는것이필요하다.

오정심 앞으로취업환경은직장중심이아니고

직업 개념으로 바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

규직·비정규직을따질것이아니고‘내가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냐’, ‘어떤 커리어를 쌓을 것

이냐’등미래의직업방향과같이가야한다.

국내 기업에만 한정하지 말고 해외 기업에

어떻게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학도 선진국

뿐 아니라후진국도봐야한다. 산업별로 경쟁

력이 있는 국가들이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대

학도 폭넓게 시야를 넓혀주는 것이 미래 직업

사회에다가갈수있는방법이다.

또 올해 유난히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해개별대학에서취업박람회를개최하는경우

가많아졌지만, 대부분실속이없다. 물론 중앙

정부차원에서크게개최하는것도있지만대교

협과 같은 기관이 나서서 대학을 네트워킹 해

정부와 기업의 창구 역할을 해서 조금 더 현실

성있게운 해야한다.

전문대학이나 소규모 대학 등은 오히려 현

실성 있는인턴제를많이활용하고있다. 대학

은 국경에얽매이지말고취업기회를잡을수

있도록학생들을훈련시키면된다.

대학과 기업이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있을 것

같다.

이동진 앞서 많은 분들이 말 한 것처럼 취업

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그럼에도 몇 가지 지적하자면 최근 대졸자들은

학점과 토익점수가 높은 우수 인력이라지만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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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필요로했으나, 이제는 해외 기업들과 경

쟁해야 하는 국제적 경쟁 환경에 놓 다. LG

전자의경우만도전세계 130여 개현지법인을

운 하고 있다. 이제는 성실한 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독창적인 문제해결능력과 연구능력

을 가진 인력을 뽑아야 한다. 중국이나 인도

등이 따라올 수 없는 프리미엄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기업은살아남을수없다.

요즘신입사원들은학교도좋고학점도좋고,

어점수도 좋지만 실제 회화능력이 떨어진다.

자신이원하는직무가무엇인지도모른다. 실제

기업에서필요한것은문제해결능력, 사람을다

루는능력과어학실력인데요즘학생들은좋은

여건에서이것저것여러가지를익혀오기는하

지만,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는 드물다. 때문에

해외유학을가서미국대학시스템의독창적교

육을경험한사람들을핵심리더로찾고있다.

오정심 구직자들의 직업관에 문제가 있다. 최근

발표를보면 2006년 30대기업공채지원자경쟁

률이150：1을기록했다. 그러나1년후에는이들

의 40%가그만뒀다고한다. 취업자의기업적응

력에문제가있다고분석된다. 경기가좋고기업

이돈을많이줘도뭔가문제가있다는얘기다. 직

업에대한개인의생각에문제가있다고볼수있

다. 이를통해보면단순히일자리가많이생긴다

고취업난이완화될것이라고볼수만은없는실

정이다. 대학의경력개발센터등에서는단순히취

업률만높이려고해서는안되고직장적응력을높

일수있는정책으로구직자들을지원해야한다.

대학은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나?

원성삼 대학의 취업지원기관들은 학생들에 대

한사회적응훈련이부족한것아니냐는지적에

공감한다. 대학도최근빠른속도로변화하고는

있지만기업의변화속도를아직못좇아가고있

는 것도 사실이다. 대학은 경쟁력 있는 인재를

배출하도록노력해야한다. 대학도취업관련부

서뿐아니라학교전체가이문제를통감해야한

다. 학생들의취업문제에대학차원의관심이필

요하다. 학생들이자신의진로와목표를정립할

수있도록대학입학직후부터이를고민하게해

인생설계를할수있도록도와주어야한다.

오정심 해외 기업들이 한국 학생들의 이력서

를받아보면‘도대체이학생이어느분야에서

일하기를원하는지알수가없다’고토로한다.

구직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와 경력 개발

과정이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진로와 경력 개

발과정을통합관리할필요가있다.

직업에대한환상도문제다. ‘좋은기업에취

직하면 상당한 대우를 받고 좋겠지’하는 막연

한 환상 말이다. 그러나 실제는 다르다. 입사

직후부터환상과실제가단절된다. 취업이전에

현장경험이없을경우더욱힘들어지는데, 이는

취업전인턴제도등으로해결할수있겠다.

최기원 기업에서는 대학 졸업생들에 대한 불만

이 많을 것이다. 대학이 기업의 변화에 따라가

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대학

을졸업했을당시능력과현재대학생들의능력

을 비교하면 차이가 많다. 현재의 대학생들은

과거의 대학생들에 비해 장족의 발전을 했음에

도불구하고기업은졸업생들에대한불만을토

로한다. 대학도 학생의 능력 향상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학부모들도 자녀의 어학연수 등을

위해비용을지불하고있다. 대학과 학생, 학부

모가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투입하지만 기업은

더많은걸요구한다.

이는 단순히 학생들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

| 특별좌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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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젊은

층의 개인주의 팽배는 사회 변화의 한 측면이

다. 이미 어린 시절 인성교육에서형성된문제

를대학에모두해결해달라는것은무리다.

이직문제도마찬가지다. 기업이 IMF를겪으

면서‘평생직장 시대는 갔다’는 이야기를 해왔

다. 경력 관리를 위해 적절하게 직장을 이동해

야한다는인식도심어줬다. 당연히졸업생들에

게평생직장이라는개념은없고더좋은직장을

찾아이동하려는것은당연한것이다. 

왜 꼭 정규직만 강요하느냐는 지적도 있다.

경력 관리 측면에서‘직무’가 중요하지만 한

국 사회에서는첫직장이중요하다. 이는 구조

적인 문제들이며 취업 관련 부서의 역량만으

로해결될일은아니다.

대학도기업의요구에맞추려노력하고있다. 하지

만경우에따라서는벅차기도한모양이다.

김동욱 취업난의 원인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를 들 수 있다. 우리의 노동시장은 세계

적으로 가장 경직되어 있다. 한번 채용하면

인적 구조조정이나 부서 개편 등이 어렵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나가야 할 사람이 안 나

가고 있는 것이다. 현대자동차가 종업원 평균

연령이 43, 44세일 정도로 대졸 신입사원 채

용에 인색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업의 현실이

다. 노동조합의 집단 이기주의가 대학생들의

취업을 막고 있는 것이다. 기업이 대학생을

뽑을 수 있는 여력을 상실했다. 취업 문제 해

결을 위한 가두행진을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

서했으면좋겠다.

또‘정규직은 선, 비정규직은 악’이라는 접

근법으로는이 사태가지속될수밖에없다. 정

규직이나 공사가 아니더라도 찾아보면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곳이 많다. 학생들을 만

나보면 전공은 다 다른데도 가려는 직장은 다

똑같다. 학교를 평가하는 데 물론대기업과정

규직 취업률이 중요하지만 노 페이(No pay)

보다는 로 페이(Low pay)가 낫다. 취업의 다

양성을넓혀주는것이필요하다.

오정심 앞으로취업환경은직장중심이아니고

직업 개념으로 바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

규직·비정규직을따질것이아니고‘내가어떤

직업을 가질 것이냐’, ‘어떤 커리어를 쌓을 것

이냐’등미래의직업방향과같이가야한다.

국내 기업에만 한정하지 말고 해외 기업에

어떻게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학도 선진국

뿐 아니라후진국도봐야한다. 산업별로 경쟁

력이 있는 국가들이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대

학도 폭넓게 시야를 넓혀주는 것이 미래 직업

사회에다가갈수있는방법이다.

또 올해 유난히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해개별대학에서취업박람회를개최하는경우

가많아졌지만, 대부분실속이없다. 물론 중앙

정부차원에서크게개최하는것도있지만대교

협과 같은 기관이 나서서 대학을 네트워킹 해

정부와 기업의 창구 역할을 해서 조금 더 현실

성있게운 해야한다.

전문대학이나 소규모 대학 등은 오히려 현

실성 있는인턴제를많이활용하고있다. 대학

은 국경에얽매이지말고취업기회를잡을수

있도록학생들을훈련시키면된다.

대학과 기업이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있을 것

같다.

이동진 앞서 많은 분들이 말 한 것처럼 취업

문제는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그럼에도 몇 가지 지적하자면 최근 대졸자들은

학점과 토익점수가 높은 우수 인력이라지만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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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필요로했으나, 이제는 해외 기업들과 경

쟁해야 하는 국제적 경쟁 환경에 놓 다. LG

전자의경우만도전세계 130여 개현지법인을

운 하고 있다. 이제는 성실한 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독창적인 문제해결능력과 연구능력

을 가진 인력을 뽑아야 한다. 중국이나 인도

등이 따라올 수 없는 프리미엄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기업은살아남을수없다.

요즘신입사원들은학교도좋고학점도좋고,

어점수도 좋지만 실제 회화능력이 떨어진다.

자신이원하는직무가무엇인지도모른다. 실제

기업에서필요한것은문제해결능력, 사람을다

루는능력과어학실력인데요즘학생들은좋은

여건에서이것저것여러가지를익혀오기는하

지만,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는 드물다. 때문에

해외유학을가서미국대학시스템의독창적교

육을경험한사람들을핵심리더로찾고있다.

오정심 구직자들의 직업관에 문제가 있다. 최근

발표를보면 2006년 30대기업공채지원자경쟁

률이150：1을기록했다. 그러나1년후에는이들

의 40%가그만뒀다고한다. 취업자의기업적응

력에문제가있다고분석된다. 경기가좋고기업

이돈을많이줘도뭔가문제가있다는얘기다. 직

업에대한개인의생각에문제가있다고볼수있

다. 이를통해보면단순히일자리가많이생긴다

고취업난이완화될것이라고볼수만은없는실

정이다. 대학의경력개발센터등에서는단순히취

업률만높이려고해서는안되고직장적응력을높

일수있는정책으로구직자들을지원해야한다.

대학은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나?

원성삼 대학의 취업지원기관들은 학생들에 대

한사회적응훈련이부족한것아니냐는지적에

공감한다. 대학도최근빠른속도로변화하고는

있지만기업의변화속도를아직못좇아가고있

는 것도 사실이다. 대학은 경쟁력 있는 인재를

배출하도록노력해야한다. 대학도취업관련부

서뿐아니라학교전체가이문제를통감해야한

다. 학생들의취업문제에대학차원의관심이필

요하다. 학생들이자신의진로와목표를정립할

수있도록대학입학직후부터이를고민하게해

인생설계를할수있도록도와주어야한다.

오정심 해외 기업들이 한국 학생들의 이력서

를받아보면‘도대체이학생이어느분야에서

일하기를원하는지알수가없다’고토로한다.

구직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와 경력 개발

과정이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진로와 경력 개

발과정을통합관리할필요가있다.

직업에대한환상도문제다. ‘좋은기업에취

직하면 상당한 대우를 받고 좋겠지’하는 막연

한 환상 말이다. 그러나 실제는 다르다. 입사

직후부터환상과실제가단절된다. 취업이전에

현장경험이없을경우더욱힘들어지는데, 이는

취업전인턴제도등으로해결할수있겠다.

최기원 기업에서는 대학 졸업생들에 대한 불만

이 많을 것이다. 대학이 기업의 변화에 따라가

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대학

을졸업했을당시능력과현재대학생들의능력

을 비교하면 차이가 많다. 현재의 대학생들은

과거의 대학생들에 비해 장족의 발전을 했음에

도불구하고기업은졸업생들에대한불만을토

로한다. 대학도 학생의 능력 향상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학부모들도 자녀의 어학연수 등을

위해비용을지불하고있다. 대학과 학생, 학부

모가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투입하지만 기업은

더많은걸요구한다.

이는 단순히 학생들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

| 특별좌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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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학생수

일반대학계열별재적학생수

연도
국립 공립 사립

전체
일반대 교육대 산업대 소계 일반대 일반대 산업대 소계

2001 361,678 21,418 83,967 467,063 20,115 1,339,190 93,369 1,432,559 1,919,737

2002 364,380 23,259 85,956 473,595 20,399 1,371,077 99,615 1,470,692 1,964,686

2003 370,212 23,552 87,377 481,141 20,565 1,401,406 103,686 1,505,092 2,006,798

2004 376,413 23,335 86,892 486,640 20,939 1,424,842 102,051 1,526,893 2,034,472

2005 379,254 25,141 90,324 494,719 21,414 1,458,971 88,457 1,547,428 2,063,561

연도 인문계 사회계 자연계 의약계 예체능계 사범계 공학계 전체

2001 246,210 439,949 243,559 60,578 150,496 68,861 510,913 1,720,983

2002 246,604 454,917 237,645 61,261 160,979 71,147 522,652 1,755,856

2003 247,004 475,348 234,898 61,876 171,067 73,750 527,638 1,792,183

2004 247,726 495,100 236,096 61,156 179,805 76,401 525,262 1,822,194

2005 251,466 522,941 235,026 64,043 187,464 79,380 518,699 1,859,639

[̀통계로살펴본고등교육]̀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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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듣고, 쓰고, 말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쓰

기에서툰학생들이많다. 쓰기란논리적으로

사고하는것에서시작되는데, 이런능력을키우

는데할애할시간이없다는것이문제이다.

그 많은 것을 학생이, 학부모가 어떻게 준비

하느냐하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교육

과정에서 학생이장차무엇이되고싶은지,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리더십 교육이 없어서

리더십이 육성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자신에

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이해

하지못하기때문에어려운것이다. 

대학이 취업 준비 과목을 많이 만들면 겉으

로보기에준비가잘되는것같지만실제로어

떤효과가있는지는의문을갖지않을수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 현장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좋다.

커리어 코칭도 확대해야한다. 예를 들면 마케

팅 업무가 어떤 일인지 실제로 알아야 한다.

MBA 과정을 2년 이수했다고 해서 입사하자

마자 전략기획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

제 기업 현장은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런

사실을학생들에게먼저알려줘야한다.

기업과 대학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필요한 인

력을공동육성하는것도방법이다. 문제해결방

법을 가르치기 위해 인턴제도를 실시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시스템을이루어움직일수있도록해야한다.

최기원 대학이 모든 취업 교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 일부 전공은 취업이

안된다고 학생들이 없어 폐과 위기에 처한 것

이 현실이다. 이것이 실제적인 국가의 문제다.

진정한 의미의 인재 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고민해야한다.

올바른 직업의식과 윤리관을 갖게 하기 위

해서는 초·중·고교 때부터 준비를 시켜야

한다. 대학이 논술을 중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책을 읽기보다는 학원을 중심으로 나올

만한대목만읽고준비하는것이 전부다. 대학

에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초·중등·고등 교

육전반에걸쳐준비되어야한다. 

인문사회계학생들에대한지원도필요하다.

인분사회계분야는상대적으로산업변화와거

리가 멀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인문학은 사

회·문화를 아우르는, 국가정신까지 좌우하는

학문임에도그들이갈팡질팡하고있다. 인문사

회계열 졸업생의 취업을 위한 정부지원대책이

나오지않으면이런문제해결이어렵다.

원성삼 정부도 중요하지만 대학 최고 경 자

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산

업수요에 맞는 교과목을 커리큘럼에 넣어 학

점화해야한다. 아직까지는 대학들이 특강형

태로만 운 하고 있는데 이를 학점화하여 대

교협의 대학평가에 반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산학협력도 필요하다. 인턴 과정이나

현장실습을의무화하는방법도좋겠다. 

김동욱 IMF 이전과비교하면지금기업을운

하기가 매우 어렵다. 기업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을 뽑아야 한

다. 회사에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들을 단기간

육성해야하기때문이다. 기업이먹고살기힘들

어졌기때문이라고이해해달라. 대학에서도산

학협동 등을 통해 기업이 실무에 투입할 수 있

는인재양성을위해노력하고있다. 하지만느

끼기에는이공계열에치우쳐있다고본다. 인문

계 학생들의 직무교육, 적응력 교육이 더욱 절

실하다.




